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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상업용 EV 배터리 공급
현대기아자동차에 2500대분 공급 …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도 판매

SK에너지(대표 구자영)가 현대기아자동차가 2013년부터 일반인에 판매하는 전기자동차(EV) 2500대에 배터

리를 공급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양산형 전기자동차를 2013년부터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할 것이라고 9월14일 발표했다.

SK에너지는 전기자동차 2500대에 장착될 배터리를 공급하고 이후 생산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공급기업은

별도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자동차 전기차개발실장인 홍존희 이사는 배터리 가격에 대해 “닛산(Nissan)의 전기자동차 <Leaf>

가 24㎾h 제품을 105만엔에 구매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201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던 수준으로 가격하

락이 예상보다 빠른 셈”이라고 언급했다.

전기자동차 시판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각에서 나온 5000만원은 정부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을 주려면 동종의 비 전기자동차 모델과 4000만 원가량 가격 차이가 나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경자동차 가격

1000만원을 더해 산출한 단순 추정치라고 지적했다.

홍존희 이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와 전기자동차는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별 맞춤전략을 운용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는 도심 등지에서 단거리 운행에 적합하고 중ㆍ장거리 이동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적합하다며 시장이 중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2011년 상반기부터 국내시장에 쏘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고 전기자동차 본격 양

산을 위한 채비에 나설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모델은 2012년까지 2500대가 생산돼 정부기관 등 공공시장에 공급되며 2500대는 현대차 블루온

500대, 기아자동차의 경형 크로스오버 전기자동차 2000대로 구성된다.

홍존희 이사는 “전기자동차 시장규모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2011년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시장규모가 커지면 라인업을 다양화할 계획이지만 충전 인프라와 정부 보조금 없이는 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렵

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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